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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을 가르친 멋진 엄마

16-12-07a

자녀들의 행실과 마음씨를 말로만 가르치려면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다보면 자녀들에게 행실을 가르칠 절호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보았습니다.


수년 전에 앨라스카 유람선에서 하선하여 남가주로 오는 비행기를 타려고 씨애틀의 공항에서 우리 일행이 모여 덕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중에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온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 자녀들 중의 여섯살 짜리가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그 여자 아이가 흥분한 어조로 엄마를 불르며 왔습니다. 그 아이의 손에는 20달러 지폐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는 공항의 바닥에서 그 20달러 지폐를 주었다고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 때는 어린 아이에게 정직을 가르치는 절호의 기회이었습니다. 우리 일행이 지켜보고 있던 중 그 아이의 엄마는 어린 딸의 손을 잡고 그 아이을 데리고 항공사의 안내원을 찾아가서 그 아이가 바닥에사 20달러지폐를 주었으니 주인을 찾아 돌려주시라는 부탁을 하고 오는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여러 어른들이 1달러 지폐를 한장씩 꺼내서 그 여자아이에게 칭찬을 하고 상금으루 주었습니다. 비록 어른들이 그 아이에게 칭찬을 했지만 실은 모두가 그 아이의 엄마에게 칭찬을 한 것입니다. “저런, 너 좋겠다. 돈이 생겼으니.” 이렇게 말하고 은근히 기뻐할 엄마도 있을 법 한데 그아이의 엄마는 그 기회를 놓지지 않고 딸에게 정직을 가르쳤습니다.


정직을 가르치기 가장 좋을 때는 아기 때부터라고 합니다. 엄마의 무릎은 정직을 배우는 가장 좋은 교실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자라면서 선의의 거짓말을 수없이 듣고 자랐습니다. “엄마, 아기는 어디에서 나와요?”라고 물어 보았을 때  올바른 대답을 들은 분이 볓분이나 됩니까?  “나, 없다고 해라.”또는 “우는 소리 뚝 그치지 못해? 너 우는 소리 그치지 않으면 순경이 너를 데려갈 꺼야.”  아주 어렸을 때에는 “저기 고양이 나온다’ 등의 선의의 거짓말을 저는 많이 들으면서 자랐읍니다.  지금 되리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정직을 가르치는 일에 종더 세밀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엄마처럼 정직을 가르칠 기회를 놓지지 않고 모범으로 선한 행실을 가르치면 커서도 아이들은 그 교훈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의 잠언서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 22:6)고 했습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진학한 후에 정직을 가리치는 것은 안가르치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효과는 크지 못할 것입니다.


고국에서는 뇌물수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사면을 받은 정치인들이  보궐 선거에 출마를 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 같이 돈을 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유죄판결을 받아 부정직의 정죄를 받은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우리를 다스릴 입법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야 깨끗한 나라가 될 텐데 정부의 관용으로  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또 다시 정계에 나오는 모습은 뻔뻔 스럽게 보일 뿐입니다. 금품수수죄로 사법처리를 받은 모든 분들이 그들의 비행을 인정하고 국민의 용서를 간구하는 것이 도리이겠지만 그들은 한결 같이 판에 박은 “국민들에게 심려를 까쳐서 죄송합니다”의 표현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표현은 심각하게 뉘우치는 언사도 아니며 잘못을 인정하는 회개도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엄마의 좋은 모범을 보고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정직의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정계와 교육계에 진출을 하면 사회와 국가가 정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서울에서 경험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비교적 고급 호텔에 투숙을 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고 몇 쪽의 프린트 하기 위하여 외부 메모리장치를  컴퓨터에 끼고서 프린트를 했습니다. 하루 지나서  그 장치를 회수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고 내려가서 컴퓨터 실에 갔습니다. 그래도 그런 호텔에서는 그런 장치를 함부러 가져갈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장치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한개에 100달러 정도의 메모리 장치이지만 자기 것이 아니면 그자리에 그냥 두거나 담당직원에게 알려주었어야 정직한 행위이었습니다. 저는 남의 메모리 장치를 가져가 버린 사람이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끝


